백부장 고넬료                   행10:1~8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고도를 높일 때 문제들은 작아지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베드로는 [룻다]와 [욥바]에서 성공적인 순회 전도를 마칩니다. 이 기세를 몰아 3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이방 전도사역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성령강림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성경기자는 고넬료를 가리켜서, 이달리야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리야 부대가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한 개 군단이 6천명이었으며, 한 개 군단은 6백명씩 열 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100명씩 6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로마 군사 100명으로 구성된 한 개의 그룹을 담당하는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오늘 날의 지휘체계로 비교하면 중대장에 해당되지만, 그 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군대가 식민지에 파견된 지휘관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굉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고넬료였지만, 그에게는 신앙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의 고도를 높이자, 커보이던 혈통과 신분의 핸디캡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로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에게 성령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베드로는 제 육시, 정오에 기도합니다. 그는 점심식사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둘은 기도의 고도를 높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에 보이던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고도를 높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세요.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고넬료처럼 승리하는 인생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